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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un-Hoi and Hana Kim. 2016. A probabilistic grammar with multiple 
underlying representations for Korean noun-final obstruent variation.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22.2. 207-244. This paper aims to propose a 
probabilistic grammar with multiple underlying representations (UR’s) for Korean 
noun-final obstruent variation an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UR choice on this 
variation. The grammar is based on Pater et al.’s (2012) multiple UR Maximum 
Entropy model, where UR constraints are proposed to require a particular UR 
corresponding to the meaning/concept of a given morpheme or word. It consists of 
weighted constraints learned from the training data which are a result of the 
picture-presented production experiment conducted for this variation. This grammar 
produces the probabilitic distribution of variation for Korean obstruent-final nouns. 
The probabilistic distribution tells us that this variation consists of three different 
types of variation. One is a (traditional or etymological) UR-preferred type of 
variation (ch-final and ph-final nouns), another is a substitution-preferred one 
(kh-final nouns) and the other is the variation which a phonological process strongly 
influences (th-final nouns). This phenomenon shows that the variation is difficult to 
explain without considering the UR factor. Further, in this paper, it is shown that the 
UR choice is determin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UR constraints, faithfulness 
constraints and markedness constraints. (Chun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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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낯’의 말음은 모음 앞에서 [ch]로 실현된다. 한편, ‘밭’의 말음
은 -ɪ를 제외한 모음 앞에서는 [th]로 실현되고 -ɪ 앞에서는 [ch]로 실현된다. 
그리고 이 두 체언의 말음은 독립된 환경에서는 [t]로 실현된다. 전통적으
로, 이 체언 말음들의 기저형은 각각 /ch/와 /th/이고, -ɪ 앞에서 /th/ → [ch] 구
개음화, 독립된 환경에서는 /ch, th/ → [t] 중화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독립된 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나 모음 앞 환경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
는 (1)과 같은 음운변이 때문에 이 일반화는 한계를 지닌다: ‘잎’과 ‘부엌’
에서도 (1b)와 같은 모음 앞 음운변이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1) 모음 앞 체언말 저해음 변이 

a. ‘낯’과 ‘밭’ 
  낯 ‘face’  밭 ‘field’     
  -ɛ nachɛ~nasɛ~nathɛ  pachɛ~pasɛ~pathɛ Locative 
  -ɪ nachɪ~nasɪ~(nathɪ) pachɪ~pasɪ~(pathɪ) Nominative 
  -ɨl nachɨl~nasɨl~nathɨl pachɨl~pasɨl~pathɨl Accusative 
b. ‘잎’과 ‘부엌’ 
  잎 ‘leaf’  부엌 ‘kitchen’ 
  -ɛ ɪphɛ~ɪpɛ  puəkhɛ~puəkɛ  Locative 
  -ɪ ɪphɪ~ɪpɪ   puəkhɪ~puəkɪ  Nominative 
  -ɨl ɪphɨl~ɪpɨl  puəkhɨl~puəkɨl  Accusative 

 
최혜원(2004)과 강은지 외(2004)를 비롯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 음운
변이는 말음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체언의 유형에 따라 변이형들의 분포가 
다르다.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말음의 기저형이 /ch/라고 여겨진 체언들의 
경우에는 (이 연구에서는 이 체언들을 ch-말음 체언이라고 부를 것이다), 
[…chɛ] 변이형의 빈도가 […thɛ] 변이형의 빈도보다 더 높다: ‘낯-에’가 
[nachɛ]로 실현된 경우의 빈도가 [nathɛ]로 실현된 경우의 빈도보다 더 높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말음의 기저형이 /th/라고 여겨진 체언들의 경우에는 
(이 체언들을 th-말음 체언이라고 부를 것이다), 반대로 […thɛ] 변이형의 빈
도가 […chɛ] 변이형의 빈도보다 더 높다: ‘밭-에’가 [pathɛ]로 실현된 경우의 
빈도가 [pachɛ]로 실현된 경우의 빈도보다 더 높다. 두 유형의 체언들 모두 
말음이 [s]로 실현된 경우([nasɛ], [pase])의 빈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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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언의 유형에 따른 변이형들의 분포 차이는 전통적으로 말음의 기저형
이 /ph/라고 여겨진 체언들과 /kh/라고 여겨진 체언들 사이에서도 관찰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 체언들을 각각 ph-말음 체언, kh-말음 체언이라고 부를 것
이다. ‘잎-에’가 [ɪphɛ]로 실현된 경우의 빈도가 [ɪpɛ]로 실현된 경우의 빈도
보다 더 높지만, ‘부엌-에’가 [puəkɛ]로 실현된 경우의 빈도가 [puəkhɛ]로 실
현된 경우의 빈도보다 더 높다: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연폐쇄음(lenis 
stop)의 유성음화는 이 연구의 관심 사항이 아니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한편, 후행모음에 따른 변이형들의 
분포 차이도 관찰된다. th-말음 체언의 경우 -ɛ 모음 앞 [th]-변이형의 빈도는 
-ɨ 모음 앞 [th]-변이형의 빈도보다 훨씬 높은 반면, [ch]-변이형의 빈도는 반
대로 -ɛ 모음 앞에서보다 -ɨ 모음 앞에서 훨씬 높다(최혜원 2004, 강은지 
외 2004).  
이 연구는 위에서 기술한 한국어 체언말 저해음 변이의 패턴과 분포편
향성, 변이형의 확률분포를 확률적 접근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이 변이와 
관련된 한국어 화자의 문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 선행연
구들은 화자들 사이의 기저형 설정의 차이 즉, 동일 단어에 대한 복수기저
형의 존재가 음운변이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라고 추론한
다(Guy 2003: 379). 그러나 추론에 그칠 뿐, 동일 단어에 대한 복수기저형들
의 확률분포와 해당 단어의 변이형들의 확률분포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매우 드물다. 그 이유는 동일 단어의 복수기저형들의 분포를 확
률적으로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체언말 저해음 변이
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동일 단어에 대한 복수기저형들의 확률분포를 
도출하고자 시도한 분석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연구는 한국어 화자들이 동일 단어에 대해 서로 다른 기저형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기저형 선택의 차이가 체언말 저해음 변이를 일으키는 요인
들 가운데 하나라는 복수기저형 관점에 입각한다. 그리고 관찰된 데이터에 
나타난 변이형들의 확률분포로부터 복수기저형들의 확률분포를 도출하는 
Pater et al. (2012)의 복수기저형 Maximum Entropy 문법(이하, MaxEnt문법)을 
채택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은 가중치 제약(weighted constraints)을 가진 
MaxEnt문법(Johnson 2002, Goldwater and Johnson 2003, Wilson 2006, Jäger 2007)
에 바탕을 둔다.  
복수기저형 관점에 따르면, /ch/뿐 아니라 /s/와 /th/도 ch-말음 체언의 말음 
기저형이 될 수 있다. th-말음 체언의 말음 기저형 역시 /ch/, /s/, /th/ 모두 가
능하다. 다시 말해서, 화자들은 ch-말음 체언과 th-말음 체언의 말음 기저형
으로 이 가운데 하나 또는 복수의 기저형을 선택한다. 그렇다고 해서 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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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한 체언들의 유형 구분이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연
구는 관찰된 데이터에 나타난 변이형들의 확률분포에 근거하여 MaxEnt문
법이 복수기저형들의 확률분포를 도출할 때 각 체언 유형별로 다른 확률
분포가 도출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말음을 기준으로 한 체언들의 유형 
구분이 필수불가결함을 보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 체언들의 유형 구분은 
특정 기저형이 체언의 의미/개념에 연결될 것을 요구하는 기저형 제약들
(이하, UR제약)의 가중치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제약은 
Pater et al. (2012)이 불어 모음탈락 변이의 분석에서 제안한 UR제약과 동일
한 특성을 갖는 제약이다.  
복수기저형 관점에 따르면, 의미/개념 x가 변이형 y1, y2, …, yn으로 실현될 
때, 이들을 연결하는 것은 복수기저형 z1, z2, …, zn이다. 충실성제약과 유표
성제약이 음운과정 {z1, z2, …, zn} → {y1, y2, …, yn}을 평가하는 것처럼, 기저
형 선택 즉, x → z1, x → z2, …, x → zn을 평가하는 UR제약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ch-말음 체언의 의미/개념 x1이 모음 앞에서 변이형 […ch], […s], […th]
로 실현될 때, 이들을 연결하는 것은 복수기저형 /…ch/, /…s/, /…th/이다. 또
한, th-말음 체언의 의미/개념 x2가 모음 앞에서 변이형 […ch], […s], […th]로 
실현될 때, 이들을 연결하는 것 역시 복수기저형 /…ch/, /…s/, /…th/이다. ch-
말음 체언의 의미/개념 x1의 기저형으로 /…ch/가 선택될 것을 요구하는 제
약을 UR1이라고 하고, th-말음 체언의 의미/개념 x2의 기저형으로 /…ch/가 
선택될 것을 요구하는 제약을 UR2이라고 하면, UR1과 UR2의 가중치는 데
이터에 나타난 ch-말음 체언의 변이형들의 확률분포와 th-말음 체언의 변이
형들의 확률분포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따라서 복수기저형을 가정하고 있
을지라도 말음을 기준으로 한 체언 유형의 구분은 이 연구에서 UR제약들
의 가중치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편, 기저형 /…ch/는 변이형 […ch]뿐 아니라 […s] 또는 […th]로도 실현
될 수 있다. 이 때 각 변이형의 실현확률은 데이터에 나타난 ch-말음 체언
의 변이형들의 확률분포와 th-말음 체언의 변이형들의 확률분포에 따라 가
중치가 결정된 충실성제약들과 유표성제약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이 연구에서는 의미/개념 x에 대한 기저형-변이형쌍(UR-variant pair) 
즉, x-z1-y1, x-z1-y2, …, x-z1-yn과 x-z2-y1, x-z2-y2, …, x-z2-yn, …, x-zn-y1, x-zn-y2, …, 
x-zn-yn 각각의 확률을 가중치를 가진 UR제약, 충실성제약, 유표성제약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도출한다. 즉, 각 변이형에 대한 복수기저형들의 확률분
포를 도출함으로써 기저형 선택이 변이형 분포패턴에 끼치는 영향 정도를 
계량화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이 연구가 수행한 발화실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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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방법, 결과를 제시한다. 3절에서는 MaxEnt문법에 복수기저형 체계
를 결합시킨 문법체계에 대해 토론한다. 4절에서는 이 문법에 입각한 한국
어 체언말 저해음 변이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분석 결과에 대해 토론한
다. 5절에서는 이 연구의 분석 결과와 다른 연구들의 분석 결과를 비교한
다. 결론은 6절에 제시된다. 

 
2. 발화실험의 내용과 결과 

 
2.1 방법과 내용 

 
방언/연령 차이에 따른 변이패턴의 차이를 배제하고자 참여대상을 표준한
국어 음운특징을 보이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출생∙성장한 20대로 제
한하고, 한 대학교의 온∙오프라인 게시판을 통해 이 지역에서 출생∙성장한 
20대 참여자 44명을 모집하였다: 남성 22명, 여성 22명, 서울 47.7%, 인천 
27.3%, 경기 25%. 연령 만 20세~27세, 평균 연령 만 22.6세. 모두 자발적 
참여의사를 나타냈으며, 실험후 소정의 물질적 보상이 제공되었다. 7분~10
분 가량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일상적 대화를 통해 이들 모두 한국어 발화
수행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 대화내용은 녹취되지 않았다.  

ch-말음 체언, th-말음 체언, ph-말음 체언, kh-말음 체언들 중 일부를 실험대
상어로 선택하였다. 『우리말 역순 사전』(유재원 1985)에 제시된 해당 체
언 469개 가운데 (ch-말음 체언 172개, th-말음 체언 184개, ph-말음 체언 96
개, kh-말음 체언 17개), 30개의 체언을 선택하였다: ch-말음 체언 10개, th-말
음 체언 9개, ph-말음 체언 9개, kh-말음 체언 2개1.  
한글철자의 영향으로 실험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이미
지를 이용한 발화실험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시각화의 용이성 여부가 대상

1 『우리말 역순 사전』에 등재된 kh-말음 체언들은 ‘부엌’이 포함된 합성어 2개와 
‘부엌’, ‘붴(부엌의 줄임말)’과 ‘녘’으로 끝나는 단어 12개, 그리고 ‘키읔’이었다. 
‘키읔’은 철자의 영향을 고려하여 제외하였고 ‘부엌’과 ‘녘’으로 끝나는 체언 가
운데 ‘서녘’을 실험대상어로 선택하였다. 이 때문에 kh-말음 체언이 2개밖에 선
택되지 않는 편중성이 발생하였다. 선정된 실험대상어들은 다음과 같다. ch-말음 
체언: 꽃, 낯, 닻, 덫, 돛, 빛, 살갗, 숯, 옻, 윷, th-말음 체언: 꽃밭, 끝, 뒤꼍, 뭍, 
밑, 바깥, 솥, 팥, 햇볕, ph-말음 체언: 길섶, 깻잎, 늪, 대나무숲, 무릎, 볏짚, 앞, 
옆, 헝겊, kh-말음 체언: 부엌, 서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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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2. 실험은 2015년 11월 9일~12월 25일 사이에 음
성녹음실에서 참여자 개인별로 진행되었고 실험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목표어를 유도하는 이미지와 함께 목표어 자리가 비어있는 문장이 컴퓨
터 화면을 통해 참여자에게 제시되었다. 참여자에게 제시된 화면은 <그림 
1>과 같다.  

 
    항해 전에 올려야 하는 것은 [ ]이다.              오솔길을 [ ]에서 발견했다. 

 
 

그림 1. 실험 문장과 그림의 예 

 
참여자는 제시된 화면에서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가 의미하는 체언을 빈 
칸에 삽입하여 발화하였다. 후행형태소는 -ɛ (에), -ɛsə (에서), -ɛnɨn (에는), 
-ɛgɛ (에게), -ɪda (이다), -ɨl (을)로, 후행모음 환경을 /ɛ, ɪ, ɨ/로 제한하였다. 각 
음운환경에서 체언이 세 번씩 발화되게 실험을 설계하였다. 따라서 각 참
여자가 발화한 문장 수는 총 270개였다: 체언 30개, 후행모음 3개, 발화횟
수 3회. 그림이 유도하지 않은 체언을 발화한 경우와 그림에 적절한 체언
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한 경우가 때때로 발생하였는데(실험 참여자 44명이 
발화한 횟수 총 11,880회 가운데 538회(4.53%)), 이 경우 진행자는 그림에
서 사물을 손가락으로 짚어 주었고, 그래도 적절한 체언을 찾지 못하면 해
당 체언을 단독형으로 발화하여 알려 주었다. 그림은 모두 저작권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 온라인을 통해 구했으며, 모든 발화는 Philips사의 
VTR5100모델 녹음기로 녹음되었다. 

2  각 체언에 해당하는 한자어를 가짜문항으로 하여 한자어-순우리말 연결에 대한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여 참여자가 이 실험의 목적을 알아채지 않도록 하는 데
에 주의를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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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결과 
 
발화실험에서 나타난 변이형들의 빈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변이형의 빈도 
 
<그림 2>에서 대문자 C, T, P, K는 각각 ch, th, ph, kh를 나타낸다. 따라서 
기저형 /C/, 기저형 /T/, 기저형 /P/, 기저형 /K/는 각각 ch-말음 체언, th-말음 
체언, ph-말음 체언, kh-말음 체언을 의미한다. 이 실험의 결과는 체언 유형
에 따라 변이형들의 분포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 준다. ch-말음 체언과 
ph-말음 체언, kh-말음 체언의 경우 말음이 전통적 기저형이 아닌 다른 저해
음으로 발화될 때에는 각각 [s, p, k]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대
체형이라 부를 것이다. ch-말음 체언과 ph-말음 체언의 경우에는 전통적 기
저형의 실현 빈도가 더 높은 반면, kh-말음 체언에서는 대체형의 실현 빈도
가 더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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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후행모음에 따른 변이형의 분포3 
 
(%) ch-말음 체언 th-말음 체언   

 -ɛ -ɪ -ɨ -ɛ -ɪ -ɨ       
[ch] 67.7 70.8 74.9 29.6 71.5 65.9       
[s] 26.6 28.4 24.9 18.8 25.8 23.6 ph-말음 체언    
[th] 5.5 0.2 0.6 48.4 2.4 10.5 -ɛ -ɪ -ɨ    

      [ph] 65.3 59.0 62.5 kh-말음 체언 
      [p] 34.5 39.7 36.1 -ɛ -ɪ -ɨ 
         [kh] 14.8 9.1 10.2 
         [k] 85.2 89.8 88.6 

 
<표 1>에 따르면, ch-말음 체언, ph-말음 체언, kh-말음 체언들의 변이형 분
포패턴은 후행모음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ch-말음 체언에서는 후행모음과 
관계없이 [ch] > [s] > [th] 순이며, [ch]의 실현 빈도가 가장 높은 반면, [th]의 
실현 빈도는 매우 낮다. 후행모음과 관계없이 ph-말음 체언에서는 전통적 
기저형의 실현 빈도, kh-말음 체언에서는 대체형의 실현 빈도가 더 높다. 
그러나 th-말음 체언의 변이형 분포패턴은 후행모음에 따라 다르다. 주목할 
점은 구개음화 적용환경인 -ɪ 모음뿐 아니라 -ɨ 모음 앞에서도 [ch] > [th] 순
인데 반해, -ɛ 모음 앞에서는 [th]로 실현되는 빈도가 더 높다는 것이다. 이
것은 체언말 저해음의 변이패턴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ch-말음 체언과 th-말
음 체언이 구분되어 취급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다음 절에서는 이 연구의 
문법틀인 복수기저형 MaxEnt문법의 이론적 토대에 대해 토론한다.  

 
3. 복수기저형 MaxEnt문법 

 
3.1 MaxEnt문법 

 
MaxEnt문법은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 (Shannon 1948)에서 시스템 정보량
을 나타내는 엔트로피를 확률적 최적성이론(Probabilistic Optimality Theory)에 
적용한 문법이다(홍성훈 2014: 61). 이 문법은 로그-선형확률모델(log-linear 
probabilistic model)을 기반으로 한다. 이 문법은 학습데이터(training data)의 
변이형 분포패턴에 근접한 확률분포들 가운데 학습데이터로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최대치를 반영하고 학습데이터에 나타나지 않은 불필

3  극히 적은 빈도를 나타낸 변이형들은 <표 1>에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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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정보는 최대한도로 배제한 확률분포를 최종 확률분포로 도출한다
(Goldwater and Johnson 2003). 따라서 이 문법이 도출한 확률분포는 학습데
이터에 나타난 변이형들의 빈도분포와 매우 유사하지만 정확하게 일치하
지는 않는다. 이 문법은 가중치를 갖는 제약들로 구성되고, 이 가중치는 
학습데이터 빈도분포를 학습한 결과이다. 확률분포는 식(2)에 의해 도출된
다(Goldwater and Johnson 2003: 112).  

 

(2) a. Z(x) =
Y(x)y∈
∑ exp( iw

m

1i=
∑ fi (y, x))일 때,  

   b. Pr(y | x) = 
Ζ(x)

1
 exp( iw

m

1i=
∑ fi (y, x)) 

 
Pr(y | x)는 x에 대한 y의 조건부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로, 입력형 x가 
출력형(변이형) y로 실현될 확률이다. fi(y, x)는 출력형-입력형쌍 함수이다. 
이것은 입력형이 x일 때 출력형 y가 제약들을 위반한 횟수이다. wi는 제약

의 가중치이고, m은 제약의 개수이다. 따라서 (2a)의 iw
m

1i=
∑ fi (y, x)는 입력형

이 x일 때 출력형 y가 각 제약을 위반한 횟수와 해당 제약의 가중치를 곱
한 값을 모두 더한 값이다. 이를 조화치(harmony value, 이하, H-value)라고 
한다. 그리고 exp( iw

m

1i=
∑ fi (y, x))는 H-value를 지수(exponent)로 전환한 값이다: 

편의상, 이 값을 (y, x)의 eH라고 할 것이다. Z(x)는 입력형 x로부터 도출될 
가능성이 있는 출력형 집합을 Y(x)라 할 때, Y(x)를 구성하는 각 출력형들
의 H-value를 지수로 전환한 값을 모두 더한 값이다. 따라서 조건부 확률 
Pr(y | x)는 (y, x)의 eH를 x로부터 도출가능한 모든 출력형 y들의 eH를 더한 
값으로 나눠 산출한 값이다.  
지금부터는 Pr(y | x)를 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제약의 가중치 wi를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wi는 학습데이터의 조건우도
(conditional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식(3)을 가지고 도출한다(Goldwater and 
Johnson 2003: 113). 

 

(3) a. PL ω ( xy ) = w

n

1=j
∏ Pr (Y = yj | x(Y) = xj) 

   b. log PL ω ( xy ) − 
22 i

2) 
m

1i

i -(
 

σ
µi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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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에서 y 는 학습데이터의 n개 입력형 각각에 대한 ‘승리출력형들(winning 
outputs)’이고, xj는 해당 입력형들이다. 따라서 학습데이터 조건우도는 각 
입력형에 대한 출력형들의 조건부 확률을 곱한 값이다. (3b)에서는 (3a)에서 
구한 조건우도를 최대화하기 위해 로그를 취하였으며 학습데이터의 과적
합(overfitting)을 방지하기 위해 평균 μi와 표준편차 σi에 의해 결정되는 가우
스분포(Gaussian distribution) (정규분포)를 사전분포(prior)로 택하였다(Goldwater 
and Johnson 2003: 113). 

 
3.2 MaxEnt문법의 예측 

 
이제, MaxEnt문법이 어떻게 확률분포를 도출하는지 예를 통해 살펴보자. ‘밭-
을’이 [pas-ɨl], [pach-ɨl], [path-ɨl]로 실현되는 변이를 이용하되, 설명의 편의를 
위해 다른 제약들은 고려하지 않고 유표성제약 *sɨ, *chɨ, *thɨ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다: 여기에서는 ‘밭’의 기저형을 /path/이라고 가정하였다. <표 2>의 제약 
가중치(제약 밑에 적힌 수) 역시 설명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임의의 값이다: 
실제 가중치는 학습데이터가 존재할 때 식(3)을 가지고 도출한다. 

<표 2>에서 [pas-ɨl], [pach-ɨl], [path-ɨl]의 H-value ( iw
m

1i=
∑ fi (y, x))는 음수로 표

시된 각 출력형의 제약위반 횟수를 해당 제약의 가중치와 곱한 뒤 그 값
을 모두 더한 값이다. 이 값은 각각 -5, -4, -7이다. 따라서 exp( iw

m

1i=
∑ fi (y, x))

인 eH는 0.0067, 0.0183, 0.0009이다. 전체 출력형 집합 Y(x)의 eH인 Z(x)는 이
들을 모두 더한 값인 0.0259이다. 각 출력형의 eH 값을 Z(x) 값 0.0259로 나
누면 MaxEnt문법이 예측하는 [pas-ɨl], [pach-ɨl], [path-ɨl]의 확률이 도출된다 
(<표 2>에서 p 값). 

 
표 2. MaxEnt문법의 예 

 
‘밭-을’ 
/path-ɨl/ 

*sɨ 
5 

*chɨ 
4 

*thɨ 
7 

H value eH p 

[pas-ɨl] -1   -5 0.0067 25.9 
[pach-ɨl]  -1  -4 0.0183 70.6 
[path-ɨl]   -1 -7 0.0009 3.5 

 
요약하면, MaxEnt문법에 입력되어야 할 것은 각 출력형의 제약위반 횟수
를 포함한 제약위반 사항과 학습데이터의 변이형 빈도분포이다. MaxEnt문
법은 학습데이터의 빈도분포에 끼친 제약들의 영향 정도를 계량화하여 제
약들에게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 가중치 제약문법은 학습데이터에 포함되

 



 한국어 체언말 저해음 변이를 위한 복수기저형 확률문법  217 

어 있지 않은 데이터 즉, 학습데이터를 표본으로 한 모집단의 변이형들의 
확률분포를 도출한다.  

 
3.3 복수기저형 MaxEnt문법 

 
<표 2>의 예는 사실상 ‘밭’의 기저형을 /path/이라고 본 단일기저형 체계를 
가정한 것이었다. 단일기저형 체계 대신 아래 <그림 3>과 같은 복수기저
형 체계를 채택할 때에는 ?에 해당하는 <입력의미/개념→기저형>과 관련
된 문법적 작용이 형식화되어야 한다.  
 

 
 

그림 3. 복수기저형 체계 
 
1절에서 언급했듯이, 이 연구는 UR제약을 이에 해당하는 문법적 작용으
로 본 Pater et al. (2012)의 제안을 채택하였다. 이 제안을 한국어 체언말 저
해음 변이에 적용하면, 모음 앞에서 나타나는 변이형들 가운데 하나를 기
저형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UR제약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밭’의 의미/개념 ‘FIELD’에 대해, ‘FIELD’→/pas/, ‘FIELD’→/pach/, 
‘FIELD’→/path/과 같은 UR제약이 존재한다고 보면, 기저형 /pas/는 UR제약 
‘FIELD’→/pas/를 만족시키지만 또 다른 UR제약들 ‘FIELD’→/pach/와 
‘FIELD’→/path/를 위반한다: 이 UR제약들은 다른 기저형 /pach/와 /path/를  
마찬가지 방식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 체계를 MaxEnt문법에 적용하면 입력형 x가 주어졌을 때 출력형 y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식(2)는 x, y 이외에도 기저형 z를 추가하는 다음 식으
로 확장되어야 한다(Pater et al. 201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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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Z(x) =
Y(x)y∈
∑ exp( iw

m

1i=
∑ fi (y, z, x))일 때,  

   b. Pr(y | x) = 
Ζ(x)

1
 exp( iw

m

1i=
∑ fi (y, z, x))  

 
입력형과 기저형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단일기저형 체계에서 Pr(y | x)는 
입력형(=기저형) x에 대한 출력형 y의 실현확률이었다. 그러나 입력형(의미/
개념)과 기저형이 따로 구분되는 복수기저형 체계에서 Pr(y | x)는 입력형
(의미/개념) x에 대한 복수기저형 z1, z2, …, zn에 연결된 변이형 y1, y2, …, yn 
각각의 실현확률이다. 또한, 복수기저형 z1, z2, z3…zn이 존재하므로 복수기저
형에 작용하는 UR제약과 충실성제약의 위반 횟수가 고려 대상에 추가되
어야 한다. 이 체계에서는 충실성제약과 유표성제약뿐 아니라 UR제약들의 
가중치도 산출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식(3)에 의해 도출된다.  

 
3.4 복수기저형 MaxEnt문법의 예측 

 
이 절에서는 3.2절에서 다루었던 예가 복수기저형 체계에서는 어떻게 다르
게 분석되는지 살펴본다. 앞서 설정했던 유표성제약들의 가상 가중치와 
UR제약, 충실성제약들의 가상 가중치가 (5)와 같다고 가정할 것이다.  

 
(5) a. UR제약 
        ‘FIELD’→/pas/: 2, ‘FIELD’→/pach/: 3, ‘FIELD’→/path/: 1 
   b. 충실성제약 
        /pas/↔[pas]: 2, /pach/↔[pach]: 2, /path/↔[path]: 1 
   c. 유표성제약 
        *sɨ: 5, * chɨ: 4, thɨ: 7 

 
입력형 ‘FIELD’-ɨl에 대한 기저형-변이형쌍은 (6)과 같다.  
 

(6) 입력형 ‘FIELD’-ɨl에 대한 기저형-출력형(변이형) 쌍 
   변이형 [pasɨl]: /pas-ɨl/-[pasɨl], /pach-ɨl/-[pasɨl], /path-ɨl/-[pasɨl]  
   변이형 [pachɨl]: /pas-ɨl/-[pachɨl], /pach-ɨl /-[pachɨl], /path-ɨl/-[pachɨl] 
   변이형 [pathɨl]: /pas-ɨl/-[pathɨl], /pach-ɨl /-[pathɨl], /path-ɨl/-[pathɨl] 

 
<표 3>은 복수기저형 MaxEnt문법이 변이형 확률분포를 어떻게 도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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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보여 준다: 공간상의 제약으로 하나의 표가 셋으로 나누어져 있다.  
 

표 3. 복수기저형 MaxEnt문법의 예 
 

‘밭-을’‘FIELD’-ɨl FIELD→/pas/ 
2 

FIELD→/pach/ 
3 

FIELD→/path/ 
1 기저형 출력형 

/pas-ɨl/ [pasɨl]  -1 -1 
/pach-ɨl/ [pasɨl] -1  -1 
/path-ɨl/ [pasɨl] -1 -1  
/pas-ɨl/ [pachɨl]  -1 -1 
/pach-ɨl/ [pachɨl] -1  -1 
/path-ɨl/ [pachɨl] -1 -1  
/pas-ɨl/ [pathɨl]  -1 -1 
/pach-ɨl/ [pathɨl] -1  -1 
/path-ɨl/ [pathɨl] -1 -1  
 
‘밭-을’‘FIELD’-ɨl /pas/↔[pas] 

2 
/pach/↔[pach] 

2 
/path/↔[path] 

1 기저형 출력형 
/pas-ɨl/ [pasɨl]    
/pach-ɨl/ [pasɨl]  -1  
/path-ɨl/ [pasɨl]   -1 
/pas-ɨl/ [pachɨl] -1   
/pach-ɨl/ [pachɨl]    
/path-ɨl/ [pachɨl]   -1 
/pas-ɨl/ [pathɨl] -1   
/pach-ɨl/ [pathɨl]  -1  
/path-ɨl/ [pathɨl]    
 
‘밭-을’‘FIELD’-ɨl *sɨ 

5 
*chɨ 

4 
*thɨ 
7 

H 
 eH p 

기저형 출력형 
/pas-ɨl/ [pasɨl] -1   -9 0.00012 9.88 
/pach-ɨl/ [pasɨl] -1   -10 0.00005 4.12 
/path-ɨl/ [pasɨl] -1   -11 0.00002 1.65 
/pas-ɨl/ [pachɨl]  -1  -10 0.00005 4.12 
/pach-ɨl/ [pachɨl]  -1  -7 0.00091 74.96 
/path-ɨl/ [pachɨl]  -1  -10 0.00005 4.12 
/pas-ɨl/ [pathɨl]   -1 -13 0.000002 0.16 
/pach-ɨl/ [pathɨl]   -1 -12 0.000006 0.49 
/path-ɨl/ [pathɨl]   -1 -12 0.000006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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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제약 가중치는 학습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값이므
로 변이의 확률분포 역시 가상적이다. H-value는 세 표의 각 행에 음수로 
표시된 기저형-출력형쌍의 제약위반 횟수에 각 제약의 가중치를 곱하고 
그 값을 모두 더한 값이다. 첫 행 ‘FIELD’-ɨl→/pas-ɨl/→[pasɨl]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이 연쇄의 H-value는 -9이다. 이 값은 UR제약 ‘FIELD’→/pach/(3)
와 ‘FIELD’→/path/(1), 유표성제약 *sɨ(5)를 위반한 결과이다. 모든 충실성제
약과 UR제약 ‘FIELD’→/pas/, 유표성제약 *chɨ, *thɨ는 위반되지 않는다. 
H-value -9를 지수로 환산한 값인 ‘FIELD’-ɨl→/pas-ɨl/→[pasɨl]의 eH 값은 
0.00012이다. 전체 기저형-출력형쌍 집합 Y(x)의 eH인 Z(x)는 이런 방식으로 
각 기저형-출력형쌍의 eH를 구한 뒤 모두 더한 결과이고 그 값은 0.001214
이다. 따라서 ‘FIELD’-ɨl→/pas-ɨl/→[pasɨl]의 확률은 이 쌍의 eH 값 0.00012를 
Z(x) 값 0.001214로 나눈 결과인 9.88%이다.  

<표 3>에 따르면, (5)의 임의의 제약 가중치를 가정할 때 ‘Field’가 -ɨl 앞
에서 [pas]으로 실현될 확률은 15.65%이고 [pach]으로 실현될 확률은 83.2%, 
[path]으로 실현될 확률은 1.34%이다. 이 확률분포는 한 입력형을 위해 선
택된 서로 다른 기저형들로부터 각 출력형이 실현된 확률을 더한 값이라
는 것을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밭-을’ ‘FIELD’-ɨl의 변이형들의 실현확률 (<표 3> 가상 예) 
    a. ‘FIELD’-ɨl → [pasɨl]: 15.65% 
      ‘FIELD’-ɨl → /pas-ɨl/ → [pasɨl]: 9.88% 
      ‘FIELD’-ɨl → /pach-ɨl/ → [pasɨl]: 4.12% 
      ‘FIELD’-ɨl → /path-ɨl/ → [pasɨl]: 1.65% 
    b. ‘FIELD’-ɨl → [pachɨl]: 83.2% 
      ‘FIELD’-ɨl → /pas-ɨl/ → [pachɨl]: 4.12% 
      ‘FIELD’-ɨl → /pach-ɨl/ → [pachɨl]: 74.96% 
      ‘FIELD’-ɨl → /path-ɨl/ → [pachɨl]: 4.12% 
    c. ‘FIELD’-ɨl → [pathɨl]: 1.34% 
      ‘FIELD’-ɨl → /pas-ɨl/ → [pathɨl]: 0.16% 
      ‘FIELD’-ɨl → /pach-ɨl/ → [pathɨl]: 0.49% 
      ‘FIELD’-ɨl → /path-ɨl/ → [pathɨl]: 0.69% 
 

(7)은 각 변이형이 어떤 기저형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도
출되는지를 보여 준다. 예를 들면, [pasɨl]로 실현된 15.65%는 /pas-ɨl/→[pasɨl] 
9.88%, /pach-ɨl/→[pasɨl] 4.12%, /path-ɨl/→[pasɨl] 1.65%의 합이다. 따라서 [pasɨ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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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현된 경우의 63.13%가 -ɨ 모음 앞에서 기저형 /pas/이 그대로 실현된 
경우이다. 그러나 나머지 36.87%는 다른 기저형 즉, /pach/ (26.33%) 또는 
/path/ (10.54%)으로부터 도출된 경우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는 복수기저형 MaxEnt문법이 학습데이터로부터 UR
제약과 충실성제약, 유표성제약들의 가중치를 정확하게 학습할 수만 있다
면 변이형의 확률분포뿐 아니라 각 변이형이 어떤 기저형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도출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문법
의 장점은 학습데이터에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기저형 선택의 확률을 
학습데이터의 빈도분포를 가지고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절에서는 2절
에서 제시된 발화실험 결과를 학습데이터로 삼아 한국어 체언말 저해음 
변이에 관여하는 제약들의 가중치를 구하고, 변이형 확률분포와 각 기저형
-변이형쌍의 확률인 기저형 선택의 확률을 예측하는 분석이 제시된다. 이 
분석은 Pater et al. (2012)이 블로그(http://blogs.umass.edu/hgr/hg-in-r/)를 통해 
공개한 R-code들(Staubs 2011) 가운데 일부를 R (R Development Core Team 
2015)에서 구현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4. 분석과 토론 

 
4.1 체언말 저해음 변이를 위한 확률문법과 확률분포 

 
ch-말음 체언과 th-말음 체언의 기저형-변이형쌍은 모두 54개이다: 체언 유
형 2개 (ch-말음 체언과 th-말음 체언), 기저형 3개 (/ch/-기저형, /s/-기저형, 
/th/-기저형), 변이형 3개 ([ch]-변이형, [s]-변이형, [th]-변이형), 후행모음 3개 
(-ɛ, -ɪ, -ɨ 모음). 이 분석에서는 이 체언들의 변이에 관여하는 제약 18개를 
아래 (8)과 같이 설정하였다. 
 
(8) 제약 (ch-말음 체언과 th-말음 체언의 변이) 
    a. UR 제약 (6개) 
      ch-말음 체언: {ch}→/ch/, {ch}→/s/, {ch}→/th/ 
      th-말음 체언: {th}→/ch/, {th}→/s/, {th}→/th/ 
      예; {ch}→/ch/ 
      ch-말음 체언의 기저형은 /ch/로 끝난다.  
    b. 충실성 제약 (3개) 
      Faith-ch (/ch/↔[ch]), Faith-s (/s/↔[s]), Faith-th (/th/↔[th]) 
      예; Faith-ch 

      /ch/로 끝나는 기저형의 음성형태는 [ch]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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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유표성 제약 (9개) 
      *chɛ, *chɨ, *chɪ, *sɛ, *sɨ, *sɪ, *thɛ, *thɨ, *thɪ 
      예; *chɛ: [chɛ]의 실현 금지 

 
단어간 변이까지 고려한 확률문법을 제시하려면 UR제약은 훨씬 더 많아
야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단어간 변이를 고려하지 않은 확률문법만을 제
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목표단어들을 모두 개별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ch-
말음 체언들을 하나로 묶고 th-말음 체언들을 다른 하나로 묶어 분석할 것
이다.  

ch-말음 체언과 th-말음 체언들이 각각 /ch/ 또는 /s/, /th/로 끝나는 기저형
을 택할 수 있으므로 6개의 UR제약이 제안되었다. 3개의 충실성제약은 각 
기저형의 말음 /ch, s, th/가 출력형에 그대로 실현될 것을 요구하는 제약들
이다. 유표성제약은 후행모음 -ɛ, -ɪ, -ɨ와 결합할 때 출력형에 실현되는 음의 
유표성을 평가하는 제약이다. 순/연구개저해음으로 끝나는 체언말 저해음의 
변이형 [p, ph, k, kh]에 대해서도 (8)과 유사한 제약들을 설정하였다. R-code에 
의해 MaxEnt문법이 학습데이터의 변이형 빈도분포와 제약위반 사항을 학
습한 후 도출한 저해음 변이와 관련된 제약 가중치는 (9)와 같다4.  

 
(9)  제약 가중치 
    a. UR제약  
      설정저해음:  
      {ch}→/ch/ (2.66) 〉 {ch}→/s/ (2.20) 〉 {ch}→/th/ (0.01) 
      {th}→/th/ (2.58) 〉 {th}→/ch/ (0.86) 〉 {th}→/s/ (0.03) 
      순/연구개저해음: 
      {ph}→/ph/ (1.20) 〉 {ph}→/p/ (0.80) 
      {kh}→/k/ (1.52) 〉 {kh}→/kh/ (0) 

4  심사자 가운데 한 분은 s-말음 체언이 ch-말음 체언과 th-말음 체언의 변이에 끼
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s-말음 체언의 말음이 모음 앞에서 거
의 예외없이 [s]로 실현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체언의 말음 기저형을 /s/로만 보
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이 체언의 영향으로 인해 제약 Faith-s의 가중치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Faith-s의 가중치가 커지면 다른 제약들의 가중치가 조
정될 것이다. 제약들이 상호작용 하기 때문에 조정의 결과가 전체 결과에 영향
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하지 않았다. 이 
지적은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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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충실성제약 
      설정저해음: Faith-ch (3.11) 〉 Faith-s (2.52) 〉 Faith-th (1.72) 
      순저해음: Faith-ph (1.12) 〉 Faith-p (0.80) 
      연구개저해음: Faith-k (1.52) 〉 Faith-kh (0.47) 
    c. 유표성제약 
      설정저해음 
      *thɛ (1.29) 〉 *sɛ (1.04) 〉 *chɛ (0.67) 
      *thɪ (4.36) 〉 *sɪ (0.59) 〉 *chɪ (0) 
      *thɨ (2.88) 〉 *sɨ (0.59) 〉 *chɨ (0.01) 
      순/연구개저해음 
      *pɛ (1.20) 〉 *phɛ (0.80) *khɛ (1.18) 〉 *kɛ (0.34) 
      *pɪ (1.08) 〉 *phɪ (0.92) *khɪ (1.45) 〉 *kɪ (0.07) 
      *pɨ (1.15) 〉 *phɨ (0.85) *khɨ (1.38) 〉 *kɨ (0.13) 

 
MaxEnt문법은 제약서열을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약들 사이에 위치하
는 부등호는 가중치의 크기 순을 표시하는 것일 뿐, 제약서열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 (9)의 가중치 제약문법은 최종적으로 <표 4>와 같은 확률분포를 
도출한다. 이 확률분포는 학습데이터의 빈도분포와 매우 유사하지만 정확
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3.1절에서 언급했듯이, MaxEnt문법이 학습데이터의 
빈도분포에 근접한 확률분포들 가운데 학습데이터로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최대치를 반영하고 학습데이터에 나타나지 않은 불필요한 정
보는 최대한도로 배제한 확률분포를 도출하기 때문이다. 이 확률분포를 기
저형의 확률까지 포함하여 시각화하면 <그림 4>, <그림 5>와 같다.   

 
표 4. 한국어 체언말 저해음 변이의 확률분포 

 
(%) ch-말음 체언 th-말음 체언   

 -ɛ -ɪ -ɨ -ɛ -ɪ -ɨ       
[ch] 65.26 73.47 74.94 33.24 69.48 65.57       
[s] 29.23 26.38 24.4 16.74 28.07 24.01 ph-말음 체언    
[th] 5.51 0.14 0.66 50.01 2.47 10.42 -ɛ -ɪ -ɨ    

      [ph] 65.43 59.77 69.39 kh-말음 체언 
      [p] 34.57 40.22 36.61 -ɛ -ɪ -ɨ 
         [kh] 14.8 9.2 10.33 
         [k] 85.2 90.8 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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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ch-말음 체언과 th-말음 체언의 기저형-변이형쌍의 확률분포
를 누적세로막대형차트(stacked column chart)로 시각화한 것이다. { }로 표시
된 차트 제목은 입력형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ch-ɛ}는 -ɛ 모음 앞 ch-말음 
체언이다. 가로축은 변이형을 나타낸다. 따라서 [chɛ]는 -ɛ 모음 앞에서 실
현되는 [ch]-변이형을 의미한다. 세로축은 확률분포이다. 각 세로막대 그래
프는 기저형에 따라 분할되어 있다. 검정색은 /ch/-기저형으로 도출된 변이
형, 진한 회색은 /s/-기저형으로부터 도출된 변이형, 옅은 회색은 /th/-기저형
으로부터 도출된 변이형을 나타낸다.  

 

 
 

그림 4. 설정저해음 변이의 확률분포 
 
예를 들면, {ch-ɛ} 차트에서 [chɛ] ([ch]-변이형, [chɛ])의 확률은 65.26%이다. 
이것은 -ɛ 모음 앞에서 /ch/-기저형→[ch]-변이형 (/ch-ɛ/→[chɛ])이 발생할 확률 
61.38%, /s/-기저형→[ch]-변이형 (/s-ɛ/→[chɛ])이 발생할 확률 3.1%, /th/-기저형
→[ch]-변이형 (/th-ɛ/ → [chɛ])이 발생할 확률 0.78%를 더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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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순/연구개저해음 변이의 확률분포 
 
<그림 5>는 ph-말음 체언과 kh-말음 체언의 기저형-변이형쌍의 확률분
포를 동일한 방식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세로막대 그래프에서 검정색은 
/ph, kh/-기저형으로부터 도출된 변이형, 옅은 회색은 /p, k/-기저형으로부터 
도출된 변이형을 나타낸다. <그림 4>와 <그림 5>에서 제시되듯이, 이 문
법의 특징은 도출된 확률분포가 학습데이터의 빈도분포에서 겉으로 드러
나지 않는 복수기저형에서 도출되는 변이형의 조건부 확률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문법은 입력형 x와 변이형 y에 대해 복
수의 기저형 z1, z2, …zn이 매개가 되는 x-z1-y, x-z2-y,…, x-zn-y의 실현확률
을 도출한다. 이 도출은 MaxEnt문법에 복수기저형 체계를 적용시킨 결
과이다. 

 
4.2 분석과 토론 

 
이 연구에 따르면, 동일모음 앞에서 나타나는 ch-말음 체언과 th-말음 체
언의 확률분포 차이는 UR제약의 종류와 그들 사이의 가중치의 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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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발생한다. 이것은 복수기저형 체계를 택할지라도 말음을 기준으로 
한 체언 유형의 구분이 이 두 체언 유형 사이의 변이형 분포패턴의 차이
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보여 준다. 충실성제약은 기저형과 변이형 
사이의 연결관계를 평가하는 제약인데 변이형 모두가 기저형이 될 수 있
으므로, 충실성제약은 이 차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유표성제
약은 체언 유형과 관계없이 모음 앞 변이형의 유표성만을 평가하므로, 
유표성 제약 역시 동일모음 앞에서 나타나는 이 두 체언 유형 사이의 변
이형 분포패턴의 차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체언 유형 사이의 변이형 분포패턴의 차이는 ch-말음 체언 관련 UR제
약 {ch}→/ch/ (2.66) 〉 {ch}→/s/ (2.20) 〉 {ch}→/th/ (0.01)과 th-말음 체언 관련 
UR제약 {th}→/th/ (2.58) 〉 {th}→/ch/ (0.86) 〉 {th}→/s/ (0.03) 사이의 가중치 차
이로 인해 발생한다.  
한편, 동일유형의 체언에서 후행모음에 따른 변이형 분포패턴의 차이는 
유표성제약들 사이의 가중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동일유형의 체언에서
는 후행모음과 관계없이 UR제약과 충실성제약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유
표성제약만이 후행모음에 따른 변이형 분포패턴의 차이에 영향을 끼친다. 
(9)의 제약 가중치에 따르면, [ch]-변이형의 실현을 금하는 유표성제약들의 
가중치와 [s]-변이형의 실현을 금하는 유표성제약들의 가중치는 크지 않고, 
후행모음에 따른 가중치 차이 역시 크지 않다. 반면에, [th]-변이형의 실현
을 금하는 유표성제약들은 가중치가 클 뿐만 아니라 후행모음에 따른 차
이 또한 크다: *thɪ (4.36), *thɨ (2.88), *thɛ (1.29). 따라서 *thɪ (4.36), *thɨ (2.88), 
*thɛ (1.29) 사이에서 나타나는 가중치 차이가 후행모음에 따른 변이형 분포
패턴의 차이에 큰 영향을 끼친다. 충실성제약은 UR제약, 유표성제약과 상
호작용하면서 동일모음 앞 각 체언 유형의 변이형들의 발생확률을 결정하
는데 역할을 한다.  
지금부터는 -ɛ 모음 앞 ch-말음 체언의 변이형 확률분포와 -ɛ 모음 앞 th-
말음 체언의 변이형 확률분포, -ɪ 모음 앞 th-말음 체언의 변이형 확률분포
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해 토론한다. 먼저, 
제약들을 가중치 순으로 배열한 <표 5>를 가지고 -ɛ 모음 앞 ch-말음 체언
의 변이형들의 확률분포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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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ch-말음 체언 + -ɛ 모음5 

 
기저형 변이형 F-ch 

3.11 
{ch}→/ch/ 

2.66 
F-s 
2.52 

{ch}→/s/ 
2.20 

F-th 

1.72 
*thɛ 
1.29 

/ch-ɛ/ [chɛ]    -1   
/s-ɛ/ [chɛ]  -1 -1    
/th-ɛ/ [chɛ]  -1  -1 -1  
/ch-ɛ/ [sɛ] -1   -1   
/s-ɛ/ [sɛ]  -1     
/th-ɛ/ [sɛ]  -1  -1 -1  
/ch-ɛ/ [thɛ] -1   -1  -1 
/s-ɛ/ [thɛ]  -1 -1   -1 
/th-ɛ/ [thɛ]  -1  -1  -1 
 
기저형 변이형 *sɛ 

1.04 
*chɛ 
0.67 

{ch}→/th/ 
0.01 

H 
 

eH p 

/ch-ɛ/ [chɛ]  -1 -1 -2.88 0.0561 61.41 
/s-ɛ/ [chɛ]  -1 -1 -5.86 0.0029 3.12 
/th-ɛ/ [chɛ]  -1  -7.25 0.0007 0.78 
/ch-ɛ/ [sɛ] -1  -1 -6.36 0.0017 1.89 
/s-ɛ/ [sɛ] -1  -1 -3.71 0.0245 26.78 
/th-ɛ/ [sɛ] -1   -7.62 0.0005 0.54 
/ch-ɛ/ [thɛ]   -1 -6.61 0.0013 1.74 
/s-ɛ/ [thɛ]   -1 -6.48 0.0015 1.68 
/th-ɛ/ [thɛ]    -6.15 0.0021 2.33 
 
<표 5>에서 [chɛ], [sɛ], [thɛ] 각각은 세 기저형 /ch-ɛ/, /s-ɛ/, /th-ɛ/ 모두로부터 
도출된다. 기저형-변이형쌍의 H-value를 비교하면 변이형 [chɛ], [sɛ], [thɛ] 사
이의 확률 차이가 UR제약과 유표성제약으로 인해 생기고, 각 변이형 내의 
기저형에 따른 확률 차이는 UR제약과 충실성제약으로 인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표 5>에 따르면, ch-말음 체언의 기저형으로는 /ch/-기저형이 선호
되고 변이형으로는 [ch]-변이형이 선호된다.  
먼저, 기저형이 그대로 실현된 /ch-ɛ/→[chɛ] 61.41%, /s-ɛ/→[sɛ] 26.78%, 

/th-ɛ/→[thɛ] 2.33% 사이의 확률 차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살펴보자. 이 

5  <표 5>의 결과 가운데 일부는 소수점 아래 자리의 수치가 <그림 4>와 다르다. 
이것은 <그림 4>가 R에서 제약 가중치의 소수점 아래 자리 수치를 반올림하지 
않은 채 확률분포를 계산한 결과인데 반해 <표 5>는 수작업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확률분포를 계산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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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충실성제약은 언제나 만족되므로 충실성제약은 변수가 될 수 없다. 
이 차이는 UR제약 {ch}→/ch/ (2.66), {ch}→/s/ (2.20), {ch}→/th/ (0.01)의 가중치 
차이와 유표성제약 *[chɛ] (0.67), *[sɛ] (1.04), *[thɛ] (1.29)의 가중치 차이가 결
합된 결과이다. /ch-ɛ/→[chɛ]와 /s-ɛ/→[sɛ] 사이의 H-value의 차이는 0.83인데 
이것은 {ch}→/ch/ (2.66)의 가중치와 *[sɛ] (1.04)의 가중치를 더한 값에서 
{ch}→/s/ (2.20)의 가중치와 *[chɛ] (0.67)의 가중치를 더한 값을 뺀 값과 동
일하다: (2.66+1.04) − (2.20+0.67). 그리고 /ch-ɛ/→[chɛ]와 /th-ɛ/→[thɛ] 사이의 
H-value의 차이는 3.27인데, 이것은 {ch}→/ch/ (2.66)의 가중치와 *[thɛ] (1.29)
의 가중치를 더한 값에서 {ch}→/th/ (0.01)의 가중치와 *[chɛ] (0.67)의 가중치
를 더한 값을 뺀 값과 동일하다: (2.66+1.29) − (0.01+0.67). 
이제, [ch]-변이형의 경우를 예로 들어 기저형에 따른 변이형 내의 확률 
차이를 살펴보자. [ch]-변이형이 실현될 경우에는 기저형과 관계없이 유표성
제약 *chɛ (0.67)를 위반한다. 따라서 유표성제약은 변이형 내의 기저형에 
따른 확률 차이를 초래하는 변수가 될 수 없다. 이 차이는 UR제약과 충실
성제약의 결과이다. /ch-ɛ/→[chɛ]는 가중치가 큰 UR제약 {ch}→/ch/ (2.66)를 
만족시키고 이보다 가중치가 작은 두 UR제약 {ch}→/s/ (2.20)과 {ch}→/th/ 
(0.01)를 위반한다. 유표성제약 *chɛ (0.67)도 위반하므로 /ch-ɛ/→[chɛ]의 
H-value는 -2.88이다. /s-ɛ/→[chɛ]는 UR제약 {ch}→/s/ (2.20)를 만족시키는 반면, 
다른 UR제약들 {ch}→/ch/ (2.66), {ch}→/th/ (0.01)와 충실성제약 Faith-s (2.52)를 
위반한다. 따라서 H-value는 /ch-ɛ/→[chɛ]보다 훨씬 작아진다 (H-value -5.86). 
한편, /th-ɛ/→[chɛ]는 가중치가 매우 작은 UR제약 {ch}→/th/ (0.01)를 만족시키
는 대신, 가중치가 큰 두 UR제약 {ch}→/ch/ (2.66)와 {ch}→/s/ (2.20)를 위반하
고 충실성제약 Faith-th (1.72) 역시 위반하므로 H-value가 현저히 작아진다 
(H-value -7.25). 따라서 이 분석은 ch-말음 체언의 /ch/-기저형이 [ch]-변이형으
로 실현되는 확률이 매우 높은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한다.  

[s]-변이형의 경우, /ch-ɛ/→[sɛ]는 가중치가 큰 UR제약 {ch}→/ch/ (2.66)을 만
족시킨다. 그러나 이 제약을 위반하는 대신 가중치가 작은 UR제약 {ch}→/s/ 
(2.20)을 만족시키는 /s-ɛ/→[sɛ] (26.78%)보다 훨씬 확률이 낮다 (/ch-ɛ/→[sɛ] 
(1.89%)). 이것은 /ch-ɛ/→[sɛ]가 가중치가 큰 충실성제약 Faith-ch (3.11)를 위반
하는 반면, /s-ɛ/→[sɛ]는 Faith-ch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따라서 
이 분석은 ch-말음 체언의 [s]-변이형의 확률은 주로 화자들 가운데 일부가 
ch-말음 체언의 기저형으로 /s/-기저형을 택한 결과임을 보여 준다.  

<표 4>에 따르면, -ɪ와 -ɨ 모음 앞 ch-말음 체언의 변이형 분포패턴 역시 
지금까지 살펴본 -ɛ 모음 앞 변이형 분포패턴과 유사하다. 그러나 [th]-변이
형의 확률이 -ɛ 모음 앞에서보다 -ɪ와 -ɨ 모음 앞에서 훨씬 낮다는 점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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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thɛ]가 5.51%인데 반해, [thɪ]는 0.14%, [thɨ]는 0.66%
이다. ch-말음 체언과 관련된 UR제약과 충실성제약은 후행모음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이 차이는 후행모음에 따른 유표성제약들 사이의 
가중치 차이의 결과이다. 후행모음과 관계없이 유표성제약이 선호하는 변
이형의 순서는 [ch]-변이형 〉 [s]-변이형 〉 [th]-변이형이지만, 그 가중치는 후
행모음에 따라 달라진다. 즉, *thɛ (1.29) 〉 *sɛ (1.04) 〉 *chɛ (0.67)과 *thɪ (4.36) 〉 
*sɪ (0.59) 〉 *chɪ (0), 그리고 *thɨ (2.88) 〉 *sɨ (0.59) 〉 *chɨ (0.01)에서 보듯이, -ɪ와 
-ɨ 모음 앞에서 [th]의 실현을 금하는 *thɪ (4.36)와 *thɨ (2.88)의 가중치가 -ɛ 
모음 앞에서 [th]의 실현을 금하는 *thɛ (1.29)의 가중치보다 크다. 결국, 이 
차이가 [thɛ]와 [thɪ]/[thɨ] 사이의 확률 차이를 유발한다.  
지금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ch-말음 체언의 경우 기저형 선택은 변이형 
확률분포에 큰 영향을 끼친다. 각 변이형들은 동일형태의 기저형으로부터 
도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ch-말음 체언의 경우 유표성제약이 
선호하는 변이형의 순서가 UR제약과 충실성제약의 상호작용이 선호하는 
변이형의 순서와 서로 상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그러나 이 분
석은 또한 기저형 선택이 UR제약들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UR
제약, 충실성제약, 유표성제약의 상호작용 즉, 언어공동체에 내재된 전반적
인 문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더욱이 [thɛ]와 [thɪ], [thɨ] 사이의 
확률 차이가 유표성제약들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로부터 기저형 선택만이 
변이형의 확률분포에 영향을 끼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ɛ 모음 앞 ch-말음 체언 변이의 확률분포를 아래 

<표 6>에 제시된 -ɛ 모음 앞 th-말음 체언 변이의 확률분포와 비교해 보자.  
 

표 6. th-말음 체언 + -ɛ모음 
 

기저형 변이형 F-ch 

3.11 
{th} → /th/ 

2.58 
F-s 
2.52 

F-th 

1.72 
*thɛ 
1.29 

*sɛ 
1.04 

/ch-ɛ/ [chɛ]  -1     
/s-ɛ/ [chɛ]  -1 -1    
/th-ɛ/ [chɛ]    -1   
/ch-ɛ/ [sɛ] -1 -1    -1 
/s-ɛ/ [sɛ]  -1    -1 
/th-ɛ/ [sɛ]    -1  -1 
/ch-ɛ/ [thɛ] -1 -1   -1  
/s-ɛ/ [thɛ]  -1 -1  -1  
/th-ɛ/ [thɛ]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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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형 변이형 {th} → /ch/ 
0.86 

*chɛ 
0.67 

{th} → /s/ 
0.03 

H 
 

eH p 

/ch-ɛ/ [chɛ]  -1 -1 -3.28 0.0376 16.38 
/s-ɛ/ [chɛ] -1 -1  -6.63 0.0013 0.57 
/th-ɛ/ [chɛ] -1 -1 -1 -3.28 0.0376 16.38 
/ch-ɛ/ [sɛ]   -1 -6.76 0.0012 0.5 
/s-ɛ/ [sɛ] -1   -4.48 0.0113 4.93 
/th-ɛ/ [sɛ] -1  -1 -3.65 0.0260 11.31 
/ch-ɛ/ [thɛ]   -1 -7.01 0.0009 0.39 
/s-ɛ/ [thɛ] -1   -7.25 0.0007 0.31 
/th-ɛ/ [thɛ] -1  -1 -2.18 0.1130 49.21 
 
UR제약들이 th-말음 체언과 관련된 것들로 대체되었을 뿐, 나머지 제약
들의 종류와 가중치는 <표 5>와 동일하다. ch-말음 체언 관련 UR제약들에
서는 {ch}→/ch/ (2.66)과 {ch}→/s/ (2.20)의 가중치가 크고 {ch}→/th/ (0.01)의 
가중치가 작았으나, th-말음 체언 관련 UR제약들에서는 {th}→/ch/ (0.86), 
{th}→/s/ (0.03)의 가중치가 작은 반면, {th}→/th/ (2.58)의 가중치가 크다. 체
언 유형에 따른 UR제약들의 이러한 가중치 차이는 변이형들의 분포 차이 
즉, [chɛ] 〉 [sɛ] 〉 [thɛ] 대 [thɛ] 〉 [chɛ] 〉 [sɛ]로 나타난다. 그러나 -ɛ 모음 앞 th-말
음 체언 변이형들 사이의 확률 차이가 ch-말음 체언의 경우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표 6>에 따르면 th-말음 체언의 경우 /ch/-기저형과 

/s/-기저형으로부터 도출된 [th]-변이형의 확률은 낮은 반면, /th/-기저형으로
부터 도출된 [ch]-변이형과 [s]-변이형의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다. 이와 같은 결과는 th-말음 체언에 적용되는 UR제약들의 가중치와 관련
되어 있다. /ch/-기저형으로부터 [th]-변이형이 도출된 확률은 0.39%에 불과
하다. th-말음 체언이 /ch/-기저형을 택함으로 인해 가중치가 큰 UR제약 
{th}→/th/ (2.58)를 위반한 것이 이 낮은 확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s/-
기저형으로부터 [th]-변이형이 도출된 확률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의 
확률은 0.31%인데, UR제약 {th}→/th/ (2.58)의 위반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반면에, /th/-기저형으로부터 [ch]-변이형이 도출된 확률은 16.38%로 /ch/-기저
형으로부터 도출된 경우의 확률과 거의 비슷하다6. 이것은 /th/-기저형을 택
할 경우 가중치가 작은 UR제약 {th}→/ch/ (0.86)을 위반하고 가중치가 큰 

6  <표 6>에서 이 둘은 16.38%로 동일하다. 그러나 <그림 4>에서는 16.37%와 16.
3%로 서로 다르다. 이 차이 역시 각주 (5)에서 기술한 이유로 인해 초래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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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제약 {th}→/th/ (2.58)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한편, /th/-기저
형으로부터 [s]-변이형이 도출된 확률은 11.31%로 다른 기저형들로부터 
[s]-변이형이 도출된 확률보다 훨씬 높다: /ch/-기저형으로부터 도출된 확률
은 0.5%이고 /s/-기저형으로부터 도출된 확률은 4.93%이다. 이것 역시 /th/-
기저형을 택할 경우 가중치가 작은 UR제약 {th}→/s/ (0.03)을 위반하지만, 
가중치가 큰 UR제약 {th}→/th/ (2.58)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저형 선택의 패턴에 있어서 th-말음 체언은 앞에서 이
미 토론한 ch-말음 체언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ch-말음 체언의 
경우에는 각 변이형이 동일형태의 기저형으로부터 도출되는 경우가 대부
분이었고 기저형 선택이 변이형 확률분포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컸다. 그
러나 <표 6>에 따르면, th-말음 체언의 경우 [s]-변이형은 형태가 다른 기저
형으로부터 도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ch]-변이형은 기저형 선택의 영향
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이것은 th-말음 체언의 경우에도 유표성제약과 충실
성제약은 [ch]-변이형 〉 [s]-변이형 〉 [th]-변이형 순으로 선호하지만 th-말음 
체언 관련 UR제약들이 /th/-기저형을 매우 선호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여기에서 제기되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ch-말음 체언 관련 UR제약들의 
가중치와 th-말음 체언 관련 UR제약들의 가중치가 왜 다른가이다. 이에 대
한 답은 학습데이터의 전반적 변이형 빈도분포에서 찾아야 한다. 학습데이
터에 나타난 ch-말음 체언의 변이형 분포패턴은 후행모음과 관계없이 일정
하지만, th-말음 체언의 변이형 분포패턴은 후행모음에 따라 큰 차이를 보
인다. th-말음 체언이 /th/-기저형을 택할 것을 요구하는 UR제약 {th}→/th/ 
(2.58)의 큰 가중치는 학습데이터에 나타난 -ɛ 모음 앞 [th]-변이형의 높은 
빈도 즉, 48.4%를 반영한 결과이다. 만약 -ɪ와 -ɨ 모음 앞에서처럼, -ɛ 모음 
앞에서도 [th]-변이형의 빈도가 낮고 [ch]-변이형의 빈도가 높았다면, UR제약 
{th}→/th/의 가중치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학습데이터의 빈도
분포에 따르면, th-말음 체언은 -ɪ와 -ɨ 모음 앞에서 [ch]-변이형으로 자주 실
현된다. 그러나 이 경우의 높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th-말음 체언이 /ch/-기
저형을 택할 것을 요구하는 UR제약 {th}→/ch/ (0.86)의 가중치는 매우 작다. 
대신 이 빈도는 -ɪ와 -ɨ 모음 앞에서 [th]-변이형의 실현을 금하는 유표성제
약 *thɪ (4.36), *thɨ (2.88)의 큰 가중치와 [ch]-변이형의 실현을 금하는 유표성
제약 *chɪ (0), *chɨ (0.01)의 작은 가중치에 반영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ɛ 모음 앞 th-말음 체언의 변이형 확률분포를 아래 <표 

7>에 제시된 -ɪ 모음 앞 th-말음 체언의 변이형 확률분포와 비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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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th-말음 체언 + -ɪ 모음 
 

기저형 변이형 *thɪ 
4.36 

F-ch 

3.11 
{th}→/th/ 

2.58 
F-s 
2.52 

F-th 

1.72 
{th}→/ch/ 

0.86 
/ch-ɪ/ [chɪ]   -1    
/s-ɪ/ [chɪ]   -1 -1  -1 
/th-ɪ/ [chɪ]     -1 -1 
/ch-ɪ/ [sɪ]  -1 -1    
/s-ɪ/ [sɪ]   -1   -1 
/th-ɪ/ [sɪ]     -1 -1 
/ch-ɪ/ [thɪ] -1 -1 -1    
/s-ɪ/ [thɪ] -1  -1 -1  -1 
/th-ɪ/ [thɪ] -1     -1 
 
기저형 변이형 *sɪ 

0.59 
{th}→/s/ 

0.03 
*chɪ 

0 
H 
 

eH p 

/ch-ɪ/ [chɪ]  -1 -1 -2.61 0.0735 34.15 
/s-ɪ/ [chɪ]   -1 -5.96 0.0026 1.2 
/th-ɪ/ [chɪ]  -1 -1 -2.61 0.0735 34.15 
/ch-ɪ/ [sɪ] -1 -1  -6.31 0.0018 0.84 
/s-ɪ/ [sɪ] -1   -4.03 0.0178 8.25 
/th-ɪ/ [sɪ] -1 -1  -3.2 0.0408 18.93 
/ch-ɪ/ [thɪ]  -1  -10.08 4e-05 0.02 
/s-ɪ/ [thɪ]    -10.32 3e-05 0.02 
/th-ɪ/ [thɪ]  -1  -5.25 0.0052 2.44 
 
<표 6>과 <표 7>의 비교에서 주된 관심은 -ɛ 모음 앞에서 th-말음 체언
이 [th]-변이형이 될 확률과 [ch]-변이형이 될 확률은 각각 50.01%, 33.24%인
데 반해, -ɪ 모음 앞에서 이 변이형들의 확률은 각각 2.47%와 69.48%로 크
게 다르다는 점이다. <표 6>과 <표 7>은 유표성제약들만 다를 뿐, 나머지 
제약들의 종류와 가중치는 동일하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
은 유표성제약이다. <표 6>에서 유표성제약들은 *thɛ (1.29) 〉 *sɛ (1.04) 〉 *chɛ 
(0.67)이었으나, <표 7>에서는 *thɪ (4.36) 〉 *sɪ (0.59) 〉 *chɪ (0)이다. 즉, -ɪ 모음 
앞 th의 실현을 금하는 *thɪ (4.36)의 가중치는 -ɛ 모음 앞 th의 실현을 금하
는 *thɛ (1.29)의 가중치보다 매우 크다. 그러나 -ɪ 모음 앞 ch와 s의 실현을 
금하는 *chɪ (0)와 *sɪ (0.59)의 가중치는 -ɛ 모음 앞 ch와 s의 실현을 금하는 
*chɛ (0.67)와 *sɛ (1.04)의 가중치보다 작다. *thɪ (4.36)의 가중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ch-ɪ/→[thi], /s-ɪ/→[thi], /th-ɪ/→[thi]의 H-value는 *thɛ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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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반한 /ch-ɛ/→[thɛ], /s-ɛ/→[thɛ], /th-ɛ/→[thɛ]의 H-value보다 훨씬 작아진다. 
그 결과, th-말음 체언의 -ɪ 모음 앞 [th]-변이형의 확률이 -ɛ 모음 앞 [th]-변
이형의 확률보다 훨씬 낮아진다. 특히, /th-ɛ/→[thɛ] (49.21%)의 H-value는 
-2.18이고, /th-ɪ/→[thi] (2.44%)의 H-value는 -5.25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 
차이가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chɛ (0.67)와 *sɛ (1.04)에 비해 작은 *chɪ (0)와 
*sɪ (0.59)의 가중치로 인해, [ch]-변이형과 [s]-변이형의 -ɪ 모음 앞 확률은 -ɛ 
모음 앞 확률보다 높아진다.  
이 분석은 th-말음 체언의 후행모음에 따른 변이형 분포패턴의 차이가 
유표성제약들 사이의 가중치 차이의 결과임을 보여 준다. ch-말음 체언의 
경우에는 유표성제약처럼 UR제약과 충실성제약의 상호작용 역시 [th]-변이
형보다는 [ch]-변이형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후행모음에 따른 유표성제약들 
사이의 가중치 차이가 변이형 분포패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따라
서 ch-말음 체언의 경우에는 후행모음과 관계없이 변이형의 분포패턴이 일
정하다.  
후행모음과 관련된 유표성제약들 사이의 가중치 차이가 th-말음 체언의 
후행모음에 따른 변이형 분포패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th-
말음 체언의 변이가 전통적 음운분석에서 제안되었던 /th/→[ch]/___ɪ 구개음
화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구개음화
의 영향은 *thɪ (4.36)와 *thɛ (1.29)와 같이 가중치 차이라는 계량적 값의 차
이로 형식화되었다. -ɨ 모음 앞에서도 [ch]-변이형의 확률이 높고 [th]-변이형
의 확률은 낮은데, 이 또한 -ɨ 모음과 관련된 유표성제약들 *thɨ (2.88) 〉 *sɨ 
(0.59) 〉 *chɨ (0.01)의 가중치 차이에 의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
은 th-말음 체언의 변이가 구개음화 환경이 -ɪ 모음 앞에서 -ɪ, -ɨ 모음 앞으
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제안한 Han (2002), Kim (2005), 
Sohn (2012) 등의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한다. 이 분석은 또한 변이형 확률분
포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구개음화가 /th/→[ch]/___ɪ, ɨ와 같이 범주적으로 형
식화되기보다는 가중치 제약들을 가지고 형식화되는 변이문법이 필요하다
는 것을 암시한다.  
순/연구개저해음-말음 체언의 변이패턴은 th-말음 체언보다는 ch-말음 체
언의 변이패턴과 더 유사하다. ch-말음 체언처럼, UR제약, 충실성제약, 유표
성제약들의 요구가 서로 상충하지 않고, 유표성제약들 사이의 가중치 차이
도 후행모음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체언들의 변이패턴 분석에
서 주된 관심은 ph-말음 체언은 전통적 기저형이 그대로 실현되는 변이형 
([ph]-변이형)을 선호하는데 반해, kh-말음 체언은 대체형 ([k]-변이형)을 선호
한다는 점이다. ch-말음 체언처럼, 이 두 유형의 체언에서도 각 변이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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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동일형태의 기저형으로부터 도출된다. 앞의 <그림 5>에 따르면, -ɛ 모
음 앞 [ph]-변이형의 확률은 65.43%인데, 이 확률은 /ph/-기저형으로부터 도
출된 경우의 확률 51.21%와 /p/-기저형으로부터 도출된 경우의 확률 
14.22%를 더한 결과이다. 그리고 -ɛ 모음 앞 [p]-변이형의 확률 34.57%는 
/p/-기저형으로부터 도출된 경우의 확률 23.28%와 /ph/-기저형으로부터 도출
된 경우의 확률 11.29%를 더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ɪ와 -ɨ 모음 
앞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kh-말음 체언에서는 -ɛ 모음 앞 [kh]-변이형
의 확률은 14.8%인데 반해, 대체형인 [k]-변이형의 확률은 85.2%이다. [k]-
변이형의 확률 85.2%는 /k/-기저형으로부터 도출된 경우의 확률 74.92%
와 /kh/-기저형으로부터 도출된 경우의 확률 10.28%를 더한 결과로, [k]-변
이형은 주로 /k/-기저형으로부터 도출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ɪ와 -ɨ 모음 
앞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따라서 ph-말음 체언과 kh-말음 체언 사이의 
변이형 분포패턴의 차이는 주로 기저형 선택의 차이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토론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연구는 복수기저형 가중치 제약
문법을 채택하여 한국어 체언말 저해음 변이를 분석하였다. 이 문법은 기
저형-변이형쌍의 확률을 제시함으로써 학습데이터만 가지고 겉으로는 알 
수 없는 화자들의 기저형 선택에 관한 감추어진 지식을 형식화하였다. 이 
문법의 적용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 체언말 저해음 변이는 아래 <그림 6>
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범
주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확률적으로 구분된다.  
한국어 체언말 저해음 변이는 기저형 선택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변이와 음운과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변이로 구분된다. 지금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변이패턴에서 보이는 이러한 차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
는 것은 구개음화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이다. ch-말음 체언의 
경우에는 UR제약과 충실성제약 사이의 상호작용의 요구가 구개음화를 선
호하는 유표성제약의 요구와 상충되지 않는다. ph-말음 체언과 kh-말음 체언
은 구개음화와 무관하다. 결국, ch-말음 체언, ph-말음 체언, kh-말음 체언들의 
변이형 분포패턴은 상당 부분 화자들이 서로 다른 기저형을 선택하거나 
한 화자가 복수의 기저형을 선택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한편, th-말음 
체언은 구개음화와 관련된 음운과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반면, 기저
형 선택이 변이형 확률분포에 끼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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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한국어 체언말 저해음 변이의 분류 
 
아직 토론되지 않은 중요한 질문은 변이형들의 분포패턴과 단어들의 사
용빈도 또는 단어들의 어휘부 분포패턴 사이의 관계이다. 이 연구가 채택
한 복수기저형 MaxEnt문법에서 각 변이형은 복수기저형에서 도출된다7. 따
라서 이 질문은 단어들의 사용빈도 또는 단어들의 어휘부 분포패턴이 기
저형 선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된다. 이 연구는 기
저형에 대한 혼동이 일어나거나 기억이 불확실하여 화자들이 대체기저형
을 찾을 때 대체기저형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단어들의 사용빈
도 또는 단어들의 어휘부 분포패턴이라고 제안한다: Jun (2010: 156)은 기본
형(base form)에 대한 규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제안을 하였다.  
강범모·김흥규 (2004)의 말뭉치를 조사한 Jun and Lee (2007: 165)에 따르면, 
설정저해음-말음 체언 총 822개 가운데 s-말음 체언 52.07% (428개), ch-말음 
체언 27.62% (227개), th-말음 체언 17.15% (141개), t-말음 체언 0.85% (7개), 
c-말음 체언 2.31% (19개)이다. 그리고 순저해음-말음 체언 총 2,451개 가운
데 p-말음 체언 96.7% (2,370개), ph-말음 체언 3.3% (81개)이고, 연구개음-말
음 체언 총 7,305개 가운데, k-말음 체언은 99.58% (7,274개), kh-말음 체언은 
0.3% (22개), k’-말음 체언 0.12% (9)개이다. 따라서 기저형에 대한 혼동이 
생길 때 가장 빈도가 높은 /s/-기저형, /p/-기저형, /k/-기저형을 대체가능한 
기저형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ch-말음 체언에서 
/th/-기저형을 선택가능한 기저형으로 삼고, th-말음 체언에서 /ch/-기저형을 

7  설정저해음-말음 체언에서는 [c]-변이형과 [t]-변이형도 나타난다. 이들의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무시하고 다루지 않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들과 동일형태의 기저형들도 선택가능한 기저형들로 취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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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가능한 기저형으로 삼는 것은 구개음화로 인해 th-말음 체언이 [ch]-변
이형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빈번해서 이 두 기저형에 대한 혼동이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단어들의 사용빈도 또는 단어들의 어휘부 분포패턴이 
변이형들의 분포패턴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제안한다. MaxEnt문법
이 발화실험 결과를 학습하여 가중치 제약문법을 구축하듯이, 대체형을 기
저형으로 선택한 화자들은 변이데이터의 변이형 빈도분포에 기반하여 가
중치 제약문법을 구축한다. 이와 같은 기저형 선택이나 음운작용의 영향없
이 단어들의 사용빈도 또는 단어들의 어휘부 분포패턴이 변이형 확률분포
를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왜 ch-말음 체언과 th-말음 체언에
서 [s]-변이형이 가장 높은 확률로 실현되지 않는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기 어렵다. 특히, th-말음 체언에서 [s]-변이형보다 [ch]-변이형의 확률
이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순저해음-말음 체언 변이와 연구개음-말음 체언 변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k-말음 체언과 kh-말음 체언의 어휘부 빈도관계처럼, p-말음 체언도 ph-말음 
체언보다 압도적으로 더 높은 어휘부 빈도를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ph-말음 체언의 경우에는 [ph]-변이형의 확률이 [p]-변이형의 확률보다 
더 높은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 

 
5. 선행연구와 비교 

 
5.1 데이터 비교 

 
선행연구와의 비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 절에서는 데이터 수집
과 관련된 점을 비교하고, 5.2절에서는 이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비교한다. 
여러 선행연구들은 발음이 한글철자로 적힌 설문지를 이용해 참여자들에
게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는지(최혜원 2004, Sohn 2012), 발음 적절성 점수가 
얼마인지(Kang 2003), 어떤 발음을 선호하는지(강은지 외 2004)를 묻거나, 
한글철자로 적힌 단어를 발화하도록 하는(Jun and Lee 2007) 방식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에 반해, 이 연구는 그림을 이용하여 수행한 발화
실험의 결과를 데이터로 삼았다. 여기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데이터 가운데 
여러 연구들에서 인용된 바 있는 최혜원(2004)과 강은지 외(2004)의 데이
터를 이 연구의 발화실험 결과와 비교한다.  
최혜원(2004)은 40대~70대 한국어 화자 총 1,174명을 대상으로 평소 해
당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묻는 선택형 설문지 언어 실태조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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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설문지는 ch-말음 체언, th-말음 체언, ph-말음 체언, kh-말음 체언 
각각 11개, 15개, 10개, 2개, 총 38개의 체언이 -ɛ, -ɪ, -ɨ, -uy (의), -a (아) 앞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묻는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선택항목은 <전통적 
기저형 그대로([ch 또는 th, ph, kh] )>, <ch-말음 체언, th-말음 체언일 경우 [s]>, 
<ph-말음 체언일 경우 [p]>, <kh-말음 체언일 경우 [k]>, <잘 모르겠음>, <기
타>로 구성되어 있다. -ɨ 모음 앞 th-말음 체언의 경우에는 선택항목으로 
[ch]가 추가되었고, -a 모음 앞 th-말음 체언과 ch-말음 체언의 경우에는 [t]가 
추가되었다. 후행모음이 -uy, -a일 경우를 제외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후행모음에 따른 변이형의 빈도분포 (최혜원 2004) 

 
(%) ch-말음 체언 th-말음 체언   

 -ɛ -ɪ -ɨ -ɛ -ɪ -ɨ       
[ch] 48.5 61.9 55.7 --- 60.8 24.3       
[s] 51.5 38.1 44.3 24 39.2 24 ph-말음 체언    
[th] --- --- --- 76 --- 50.8 -ɛ -ɪ -ɨ    

      [ph] 63.8 63.2 65.3 kh-말음 체언 
      [p] 36.2 36.8 34.7 -ɛ -ɪ -ɨ 
         [kh] 41.6 35.9 27.3 
         [k] 58.4 64.1 72.7 

 
최혜원(2004)에서는 각 체언별 빈도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체언 유형
별 빈도는 전통적 기저형으로 실현된 경우와 -ɪ 모음 앞에서 th가 [ch]로 실
현된 경우 이외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잘 모르겠음>과 <기타>를 
선택한 빈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 8>에서 굵은 글씨 부분만
이 최혜원(2004)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결과이고, 나머지 부분은 <잘 모르겠
음>과 <기타>를 선택한 빈도를 무시하고 산출된 것이므로 최혜원(2004)의 
실제 조사 결과보다 다소 높은 추정치이다. 이 결과가 발화수행이 아닌 실
태조사로부터 나온 것이고 한글철자로 제시된 선택항목 가운데 하나를 택
하도록 하여 나온 결과이므로, 발화실험 결과와 단순비교하는 데에는 무리
가 따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분포패턴만을 비교할 것이다.  

ch-말음 체언의 -ɛ 모음 앞 [ch]-변이형의 빈도는 우리의 발화실험 결과보
다 더 낮고 [s]-변이형의 빈도는 더 높다. 반면, 발화실험 결과와 마찬가지
로 -ɪ와 -ɨ 모음 앞에서는 [ch]-변이형의 빈도가 [s]-변이형의 빈도보다 더 
높다. th-말음 체언의 -ɛ와 -ɪ 모음 앞 변이형 분포패턴은 우리의 발화실험 
결과와 유사하지만, -ɨ 모음 앞 분포패턴은 매우 다르다. 즉, 발화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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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ɛ 모음 앞에서는 [th]-변이형의 빈도가 [s]-변이형의 빈도보다 높고, -ɪ 
모음 앞에서는 [ch]-변이형의 빈도가 [s]-변이형의 빈도보다 높다. 그러나 -ɨ 
모음 앞에서는 발화실험 결과와 달리, [th]-변이형의 빈도가 가장 높다. ph-말
음 체언과 kh-말음 체언의 각 변이형의 구체적인 빈도는 우리의 발화실험 
결과와 다르지만, 분포패턴은 유사하다. 즉, 후행모음과 관계없이 ph-말음 
체언에서는 [ph]-변이형, kh-말음 체언에서는 [k]-변이형의 빈도가 더 높다.  
요약하면, ch-말음 체언의 -ɛ 모음 앞 [s]-변이형의 빈도가 [ch]-변이형의 
빈도보다 더 높다는 점과 th-말음 체언의 -ɨ 모음 앞 [th]-변이형의 빈도가 
다른 변이형들보다 더 높다는 점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분포패턴은 우리의 
발화실험 결과와 유사하다. 특히, 최혜원(2004)의 조사결과에서도 ch-말음 
체언, ph-말음 체언, kh-말음 체언은 후행모음과 관계없이 변이형의 분포패턴
이 대체로 일정한데 반해, th-말음 체언은 후행모음에 따라 변이형의 분포
패턴이 심하게 달라진다. 따라서 이 결과 역시 체언을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는 한국어 체언말 저해음의 변이패턴을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또한, th-말음 체언의 경우 -ɨ 모음 앞에서 [th]-변이형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ch]-변이형의 빈도 역시 24.3%에 이른다는 것은 발화실험 결
과와 마찬가지로 구개음화 음운환경이 -ɨ 모음 앞으로까지 확장되는 과정
에 있음을 보여 준다. 앞에서 밝혔듯이, 각 변이형의 빈도가 발화실험 결
과와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은 조사방법의 차이 즉, 설문지 언어 실태조사 
대 발화실험 간 차이 또는 한글철자의 영향 여부가 작용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최혜원(2004)과 달리, 강은지 외(2004)는 어떻게 단어를 발음하는지를 묻
는 대신 설문참여자가 선호하는 발음을 선택하게 하는 선택형 설문지를 
사용하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20대~70대 한국어 화자 총 156명이
었다. 설문지는 s-말음 체언, c-말음 체언, ch-말음 체언, th-말음 체언, ph-말음 
체언, kh-말음 체언 각각 3개, 4개, 5개, 4개, 5개, 2개, 총 23개의 체언이 -ɛ, -ɪ, 
-ɨ 모음 앞에서 어떻게 발음되는 것을 선호하는지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체언말 자음연쇄 등에 대한 질문도 포함하고 있다.  

<표 9>는 s-말음 체언과 c-말음 체언의 경우를 제외한 결과를 제시한 것
이다. 빈도가 적혀 있지 않은 항목은 이들의 설문에 해당 모음환경에서 해
당 저해음이 발화될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이 조사의 결과가 보이는 특징은 전반적으로 체언유형과 관계없
이 한글철자에 나타난 전통적 기저형의 빈도가 우리의 발화실험 결과보다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조사에서도 th-말음 체언의 경
우에는 후행모음에 따라 변이형의 분포패턴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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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후행모음에 따른 변이형의 빈도분포 (강은지 외 2004) 

 
(%) ch-말음 체언 th-말음 체언   

 -ɛ -ɪ -ɨ -ɛ -ɪ -ɨ       
[ch] --- 79.1 80.6 1.4 --- 33.2       
[s] --- 20.9 19.4 1.9 --- 9.1 ph-말음 체언    
[th] --- 0 0 95.8 --- 57.7 -ɛ -ɪ -ɨ    

      [ph] 76.9 37.1 86.4 kh-말음 체언 
      [p] 23.1 62.9 13.6 -ɛ -ɪ -ɨ 
         [kh] 47.7 --- 68.2 
         [k] 52.3 --- 31.8 

 
우리의 발화실험 결과와 달리, 최혜원(2004)과 강은지 외(2004)에서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th-말음 체언의 경우 전통적 구개음화 환경이 아
닌 -ɛ 모음과 -ɨ 모음 앞에서 [th]-변이형이 매우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발화실험에서 그 빈도는 각각 48.4%, 10.5%였는데 반해, 최혜원에
서는 76%, 50.8%, 강은지 외에서는 95.8%, 57.7%이다. 발화실험이 아닌 상
황에서는 한글철자에 나타난 체언 유형의 영향으로 구개음화 적용환경의 
확대가 억제되지만, 한글철자가 제시되지 않은 발화상황에서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구개음화 적용환경이 상대적으로 덜 제한되었기 때
문에 나타난 것으로 이 차이를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8.  

 
5.2 이론적 분석 비교 

 
변이를 예외로 보지 않고 의미있는 분석대상으로 본 연구들 가운데 상대
적으로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범주적 관점에 입각하여 이 
변이를 다루었다. 이들은 주로 복수의 변이형들을 도출하는 문법작용을 밝
히는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면, Han (2002)은 변이형의 출현을 패러다임 
균일성(paradigm uniformity)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으며, Kim (2005)은 

8  심사자 가운데 한 분은 이 차이를 실험/조사참여자의 연령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즉, 최혜원(2004)과 강은지 외(2004)의 조사대상자가 우
리의 발화 실험참여자들의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강은지 외(2004)의 20-30대 참여자들의 th-말음 체언
의 -ɛ와 -ɨ 모음 앞 [th]-변이형의 빈도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각각 96.41%, 
56.75%), 이 차이가 연령 차이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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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균일성 효과와 기저형 재구조화 효과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라
고 보았다.  
고광모 (1989)와 Kang (2003)은 변이형의 분포패턴과 단어들의 사용빈도 
또는 단어들의 어휘부 분포패턴 사이의 관계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범주적 
접근과 구분된다. 고광모(1989)는 [s]-변이형, [p]-변이형, [k]-변이형들이 빈번
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 저해음들로 끝나는 한국어 체언이 매우 많기 때문
에 발생하는 유추(analogy)의 결과라고 보았다. 한편, 앞서 살핀 최혜원
(2004)과 강은지 외 (2004)처럼, Kang (2003)은 설문지를 사용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참여자는 8명이었고 c-말음 체언, ch-말음 체언, th-말음 체언 각
각 3개, 5개, 8개가 대상 체언이었으며 후행모음 환경은 -ɛ, -ɪ, -ɨ였다. 최혜원
(2004)과 강은지 외 (2004)와 다른 것은 Kang (2003)은 [s]-변이형에만 초점
을 맞췄다는 점이다. 각 체언에 대해 [s]-변이형을 제시하고 적절성(goodness)
을 1(나쁨)~4(좋음)의 점수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체언 
사용빈도가 낮을수록 [s]-변이형의 적절성은 더 높았다. ‘음성적 요인에 의
한 변화(phonetically motivated change)’는 고빈도 단어에서 먼저 발생하고 
‘유추적 변화(analogically motivated change)’는 저빈도 단어에서 먼저 발생한
다는 가정 하에, Kang (2003) 역시 설정저해음-말음 체언에서 [s]-변이형의 
출현은 유추적 변화의 결과라고 제안하였다. 이 연구들은 전반적인 변이형 
분포패턴, 이를 테면, ch-말음 체언과 th-말음 체언 사이의 분포패턴의 차이, 
th-말음 체언에서 후행모음에 따른 분포패턴의 차이, ph-말음 체언과 kh-말음 
체언 사이의 선호 변이형 차이를 형식화하는 데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하
지는 않았다.  

Jun and Lee (2007), Albright (2008), Jun (2010)은 연폐쇄음 t, p, k를 기본형
(base form)으로 삼아 변이형 분포패턴의 형식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앞서 
살핀 연구들과 구분된다. 여기에서는 Jun (2010)만을 살펴본다. Jun (2010)은 
체언말 설정저해음의 변이형 빈도 (또는 선호도)는 [s] > [ch, th] > [c, t]인데, 
이 순서가 어휘부 체언말 저해음의 빈도분포 또는 사용빈도의 순서와 동
일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chɨ]와 [chɛ] 사이, [thɨ]와 [thɛ] 사이의 빈
도는 각각 [chɨ] > [chɛ], [thɛ] > [thɨ]인데, 이 순서 역시 어휘부 체언말 빈도분
포 또는 사용빈도의 순서와 동일하다는 점 역시 주목하였다. Jun (2010)은 
이러한 동일성은 연폐쇄음 [t]를 모든 설정저해음의 기본형으로 삼고 이 
기본형을 다른 저해음으로 실현시키는 규칙, 이를 테면, t → sɨl / X___# (기
본형이 [t]로 끝나면, 해당 대격형은 [sɨl]로 끝나야 한다), t → chɨl / X___# 
(기본형이 [t]로 끝나면, 해당 대격형은 [chɨl]로 끝나야 한다)와 같은 규칙
들(Jun 2010: 158)의 조정신뢰도(adjusted confidence) 크기 순서의 결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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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다. 이 조정신뢰도는 말뭉치에서 해당 모음 앞에 나타나는 저해음 
전체 (범위(scope))에 대한 해당 저해음 (적중치(hit))의 비율이다. 예를 들면, 
말뭉치에서 -ɨl 앞에 나타나는 전체 저해음의 수가 291개이고, sɨl의 수는 
157개, chɨl의 수는 68개이므로, t → sɨl / X___#의 원신뢰도(raw confidence)는 
0.540, 조정신뢰도(adjusted confidence)는 0.520이고 t → chɨl / X___#의 원신뢰
도는 0.234, 조정신뢰도 0.218이다9. 그의 제안에 따르면, 기본형은 해당 체
언의 기저형이 아닌 연폐쇄음 [t]이고 어휘부 체언말 저해음의 빈도 또는 
사용빈도에 따라 체언말 저해음의 변이형 분포가 결정된다.  

Jun (2010)의 제안은 한국어 체언말 저해음 변이의 전반적 분포패턴을 적
절히 예측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체언의 유형을 구분
하지 않고 변이형의 빈도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말음을 기준으로 한 각 유
형별 체언의 변이형 분포패턴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과
제를 남긴다. 특히, 후행모음에 따라 달라지는 분포패턴을 보이는 th-말음 
체언 변이형들의 특성을 구개음화의 영향을 배제한 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Jun (2010)과는 달리, 체언의 유형을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제안과 유사한 Sohn (2012)은 [s]-변이형만이 어휘부의 체언말 /s/의 
빈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이를 ‘유추적 평준화(analogical leveling)’라고 
하였다: “어간말 설정저해음은 어휘부의 /s/로 끝나는 어간의 높은 빈도를 
반영하여 전체 패러다임에 걸쳐 연마찰음 /s/로 평준화된다(the stem-final 
coronal obstruents are leveled to the lax fricative /s/ across the paradigm, reflecting 
the relatively dense population of the /s/-final stem in the lexicon) (Sohn 2012: 
58-59).” Sohn (2012)에 따르면, 나머지 변이형들의 출현은 구개음화 적용환
경의 확대와 재분석(reanalysis)의 결과이다. 변이형의 빈도 /thɪ/→[chɪ] > 
/thɨ/→ [chɨ] > /thɛ/→ [chɛ]는 구개음화 환경이 ‘-ɪ 모음 앞’에서 ‘-ɪ와 -ɨ 모음 
앞’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패러다임 평준화가 일어난 결과이고, /chɛ/ → 
[thɛ] > /chɨ/ → [thɨ] > /chɪ/ → [thɪ]는 /chɛ/를 /thɛ/로 재분석한 결과이다.  

9  Mikheev(1997)를 따라 Jun은 작은 사례수에 기초해 만들어진 규칙에 대해서 벌
점을 부여하기 위해, 신뢰하한값 통계를 사용한다. 원신뢰도는 범위에 대한 적

중치의 비율을 구하지만, 조정신뢰도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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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 연구는 한 언어공동체의 화자들이 한 형태소/단어에 대해 서로 다른 기
저형을 선택하는 것이 음운변이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가
정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발화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Pater et al. (2012)이 제안한 복수기저형 MaxEnt문법을 채택하여 복
수기저형 체계를 형식화하는 동시에, 발화실험 결과를 학습데이터로 삼아 
한국어 체언말 저해음 변이를 위한 가중치 제약 확률문법을 제안하였다. 
이 문법은 각 변이형에 대한 복수기저형들의 확률분포를 포함하고 있는 
변이형 확률분포를 도출하였다. 이 확률분포로부터 체언의 유형 구분을 고
려하지 않고는 한국어 체언말 저해음 변이를 설명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한국어 체언말 저해음 변이가 체언의 유형에 따라 구분되는 세 
가지 다른 변이 유형의 복합현상임을 제안하였다. 발화실험 결과와 제약의 
가중치, 변이형들의 확률분포에 따르면, ch-말음 체언과 ph-말음 체언은 전
통적으로 기저형이라고 여겨진 것과 동일형태의 변이형을 더 선호하고, kh-
말음 체언은 대체형을 더 선호하는 반면, th-말음 체언의 변이패턴은 구개
음화의 영향 때문에 기저형 선택이 끼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기저형-변이형쌍의 확률분포가 UR제약, 충실성제약, 유표성제약의 상호
작용의 결과라는 사실은 기저형 선택이 한국어 공동체에 내재된 전반적인 
문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이 전반적인 문법을 구
성하는 단어간 변이문법, 개별 화자들에게 투사될 때 발현되는 개별문법, 
그리고 개별문법과 관련된 화자들의 군집화(clustering)를 분석할 필요가 있
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때 한국어 체언말 저해음 변이의 특성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
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를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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